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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고령 사회 일본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
히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로서는 고령자 지원과 관련한 ICT활용에 대한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일본의 고령자 지원관련 ICT정책 및 활용 현황

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고령자 지원관련 현장에서 ICT기술

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져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개호와 의료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간의 정보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로봇의 개발 및 보

급을 통해 개호자와 관련 인력의 서류업무의 간소화 및 개호 부담의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ICT활용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정서지지 및 안정을 위한 기술의 보급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Super aged society, Japan actively use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s one of solving methods for 
various social problem. Especially, for Korea where soon will become super aged society,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policy trends and utilization of senior support using ICT in Japan. This study explores the policy 
trends and utilization of senior support using ICT in Japan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n propos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Opportunities for practical use of ICT should be widened in the field of senior support, and efforts are needed 
to build an information linkage network between institutions for senior support because linkage between care sector and 
medical sector is important for the elderly support. Besides, simplification of paperwork and easing of burden of care 
providers or workers in the field should be sought by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various robots. Moreover, the 
spread of technology for emotional support and stability should be actively pursued by using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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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 중인 나라 중 하나

인 일본은 2019년 4월 1일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자치하는 비율이 28.3%를 차지하고 있다[1]. 이
러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사회보

장비의 증가, 그리고 의료나 개호1)를 담당할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대처가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도 사회

보장급부비는 116조 9,027억 엔으로 국민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29.84%를 차지하였고, 사회보장급부비 

중 고령자 관계 급부비용은 2016년 78조 5,859억 엔으

로, 전년도의 77조 6,386억 엔에 비해 9,473억 엔 증가했

다[2]. 또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 총인구의 60.0%에 해당하는 7,596만 명에서 

2040년에는 53.9%인 5,97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2], 개호인력의 경우 2016년 약 190만 명

인 개호인력이 2020년도 말에는 약 216만 명, 2025년도 

말에 약 245만 명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도 말

까지는 약 26만 명, 2025년도 말까지는 약 55만 명의 인

력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3]. 이러한 초고령 사

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보통신기

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하 

ICT)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4, 5, 6, 7]. ICT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해 고령자의 활동이나 생활을 변혁하여 그 활

력을 불러일으키는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6]. 
또한 대량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 전달, 공유

하여 생산성·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거리나 

시간을 넘어서 인간, 사물, 돈, 지식이나 정보를 연결하

는 것이 가능하여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에 기인한 

여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고령자의 축적된 

지혜를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에게 계승, 전달하는 것

도 가능하다[4]. ICT가 건강이나 개호 분야에서만 그 기

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원봉사 참여나 새로운 지역사회 

형성 그리고 사회참여에도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한

다[8].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738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년부양비는 19.6명에서 2060년에

1) 介護 곁에서 돌보아 준다는 의미를 지님.

는 82.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7년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진료비는 전체의 39.0%인 27조 

1,3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증가하였으며, 고령자 1
인당 진료비는 398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머지않

은 시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

한 의료비 증가나 돌봄 수요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ICT를 활

용한 고령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고령자 지원

과 관련한 ICT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ICT를 

활용한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점은 무엇

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본 연

구에서는 일본의 ICT 관련 고령자 지원에 대한 정책 동

향 및 활용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

라 ICT 활용을 통한 고령자 지원에 있어서 시사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초고령사회 문제와 ICT

2.1. 2025년 문제

일본의 경우 약 8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1947년부

터 19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65세
부터 74세인 전기고령자에 도달하는 것이 2015년, 그리

고 후기 고령자인 75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2025년이

므로 2025년 문제로 통상 불리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1,500만 명 정도의 후기 고령자 인구가 2025년에 약 

2,200만 명까지 증가하여 전 인구의 4명 중 1명이 후기

고령자가 되며,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2010년에

는 생산인구 5.8명이 75세 이상의 고령자 1명을 지원하

였지만 2025년에는 3.3명으로 지원하는 것이 된다[10]. 
요개호 인정율에 있어서도 65세에서 74세까지의 전기 

고령자의 인정율은 약 4.3%인 것에 비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인정율은 약 32.3%로 약 7.5배 정도의 차

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에서 인지증 고령자는 2012년 462만 명으로 15%에서 

2025년 약 700만 명으로 약 2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국민의료비는 2008년도 34.8조 엔에서 2025년
에는 52.3조 엔, 노인의료비도 11.4조 엔에서 24.1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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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6]. 

2.2. 초고령 사회의 ICT의 의의

ICT의 도입이 일본 개호에 미친 의의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신오렌지 플랜2)에 의

한 인지증3) 시책의 가속을 포함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의 실현, 둘째,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무소 등에

서의 낭비 없는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개호서비스의 효

과성이나 질 평가를 뒷받침할 증거 집적을 들 수 있다

[11]. 고령자의 ICT활용 효과는 고령자 본인에게 있어

서는 활동적이 되고, 교우관계나 행동범위가 넓어진다

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면 지인이나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밀접하게 되고, 새로운 교류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접하게 되어 자극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 증가하고 안심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ICT를 

적절히 이용하여 고령자의 건강 유지나 증진 그리고 회

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고, 고령자가 있을 장소가 만들

어지고 새로운 역할이 형성되기도 하며, 생활의욕이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 주변에 있어서의 고령자의 ICT활용 효과로는 

가족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증가와 원활화, 그리고 개

호나 재활 등에서의 가족의 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지
역사회 등에서의 고령자의 ICT 활용의 효과로는 지역 

활동의 원활화, 효율화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령

자에게 보다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활동이 증

대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가하

게 되면 세대 간 교류가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고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

고 세대 간 교류와 상호이해가 깊어지면 새로운 틀 안에

서 지역 만들기나 지역 활성화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다

[12].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ICT활용은 대량으로 복잡한 

사항에 대해 현장 보건의료전문직, 연구기관, 민간기업, 
행정, 그리고 환자 등이 서로가 가진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원격진료 등에 의해 전문 의사가 없는 지역

에서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이나 생산성의 향상, 보건의료 전문직의 부담 경감 등

2)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을 신오렌지플랜으로 명명하고 있음.
3) 치매라는 용어 대신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사용

하고 있음.

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나 영역마다 치료효과의 

파악이나 평가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효율적이

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개인에 따른 최적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제약이나 헬

스케어 산업 등에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이나 혁신적

인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

한 건강관리가 실현되도록 헬스케어 서비스를 창출하

거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상태

를 스스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고, 보건의

료전문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가

능하게 될 수 있다[13]. 이처럼 ICT의 도입과 활용은 고

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과 사회

의 여러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Ⅲ. ICT활용한 개호관련 정책 동향

고령자 개호와 관련한 ICT 활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3.1.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후생노동성에서는 개호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용

구·개호로봇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환경정비, 기업에 의

한 제품화의 촉진, 그리고 요개호자의 자립지원이나 이

용자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2011년도부터 복지용구·
개호로봇 실용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에는 개호로봇 등 도입지원특별사업으로 20만 엔을 넘

는 개호로봇 도입 비용을, 1시설 당 300만 엔을 상한지

원 실시하는 등(다만 예산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액 실

시) 도입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의 하나인 사회보장심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개호보험의 개정, 개호인재의 확보(생산성 향상, 업무효

율화 등)나 재택의료·개호 연계 등의 추진 등을 검토 자

문하고 있다. 현재, 개호보수개정을 위한 논의을 하고 

있으며, 보수·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기 위

해 로봇·ICT 센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소의 보수·인재 

기준 등의 방법에 대한 심의를 겸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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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에서는 2013년도부터 고령자의 자립지

원, 개호실시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로봇개호기기의 개

발·도입을 촉진하고, 개호현장 등의 욕구에 기반하여 후

생노동성과 연계해서 로봇기술의 개호이용에서의 중점

분야를 특정하여, 그 분야 로봇개호 기기를 개발하는 기

업 등에 대해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로봇개호

기기개발·도입 지원사업’이나 ‘로봇개호기기 도입 실증

사업’에 따라 개호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개호기기의 도입 촉진, 고령자 자립지원, 그리고 개호실

시자의 부담경감을 지향하고 있다. ‘로봇개호기기개발·
도입 지원사업’은 개호현장 도입에 필요한 기준작성 등

의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것이며, ‘로봇개호기기 도입 실

증사업’은 로봇개호기기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이를 

실제로 개호현장에서 활용하면서, 대규모의 효과검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14].

3.3. 총무성 ICT 초고령화사회구상회의

총무성 ICT 초고령화사회구상회의에서는 일본이 직

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ICT를 

활용하여 일본의 ICT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본재생에 기여하기 위한 방책을 ICT생활자원대책회

의, ICT마을 만들기 추친회의, ICT 초고령사회구상회

의라는 3개의 서브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해왔다. 2013년 

5월에는 보고서 스마트 플래티넘(smart platinum) 사회

의 실현이 발표되었다[15]. 본 보고서에서는 ICT 활용 

추진에 의한 새로운 사회모델의 확립을 위한 3개의 비

전과 8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3개의 비전은 첫째,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둘째, 
삶의 보람을 갖고 일하고, 사회참가하기, 셋째,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전개이다. 8개의 프로젝트는 ICT건강 모

델(예방)의 확립, 건강·개호 정보 연계 기반의 전국전개, 
라이프 서포트 비즈니스의 창출, ICT 활용능력(literacy) 
향상, 새로운 업무(work) 스타일 실현, 로봇·ICT의 개

발·실용화, 스마트 플래티넘 산업의 창출, 그리고 글로

벌 전개와 국제연계가 여기에 해당한다[16]. 이러한 비

전의 실천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같은 해 12
월부터 스마트 플래티넘 사회추진회의보고서가 공표되

었다. 보고서에서는 3개의 비전 각각의 사회구현가속7
모델 및 사회심화모델이 제안되었다[16]. 의료·개호·건
강분야의 ICT활용의 추진 방법 중에서, 개호에 관련한 

사업으로서 의료기관 등에서 보유한 환자·주민의 의료·
건강 정보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기록·축적·열람하는 것

이 가능한 의료정보 연계 네트워크(의료·개호 정보연계

네트워크)의 전국전개의 추진이나 생활습관병 등의 예

방을 위한 검진 데이터 등의 분석에 의한 대규모의 실증

(ICT건강모델)을 통한, 국민 건강수명의 연장과 양질의 

건강·의료·개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에 도

움이 되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14].

3.4. 일본경제재생본부(미래투자전략)

일본정부는, 2017년 6월에 각의 결정한 미래투자전

략 2017 Society5.0실현을 위한 전략분야의 하나로서 건

강장수의 연장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항목으로 자립지원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뒷받

침되는 개호(과학적 개호)의 도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그 주요한 노력으로서 첫째, 자립지원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개호의 실현에 필요한 데이터

의 수집·분석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둘째, 과학

적인 효과가 뒷받침되는 개호서비스에 대한 개호보수

개정에서의 평가, 셋째, 개호현장에서 로봇·센서 등의 

활용에 있어서 효과검증과 차기개호보수 개정 시, 개호

보수나 인원·설비 기준 등의 재검토 실시, 넷째, 개호로

봇 등 개발에 있어서 자립지원 등에 의한 이용자의 생활 

질 유지·향상이나 현장 욕구와 개발 시즈(seeds)의 착실

한 연결이 가능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육성과 배치, 
다섯째, 로봇개호기기의 개발중점 분야의 재검증과 전

략적인 개발 방향성의 정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부 

횡단적 추진 본부 중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14].

3.5. 사회보장개혁의 동향

2013년 8월에 발표된 사회보장국민회의의 최종 보고

서에서는 의료제도를 병원완결형에서 지역완결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급성

기 의료부터 퇴원 후의 재택케어까지 의료·개호 서비스

가 일체가 된 지역포괄의료체제의 확립, 국민건강보험

의 운영주체를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이관, 주치의

(종합진료의)의 확충, 소개장이 없는 대형병원으로의 

진료환자에 대한 정액자기부담 등이 제시되었다[15]. 
일본의 사회보장개혁의 방향이 병원완결형에서 지역완

결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지원 및 보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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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 특히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의 생활지원 및 보호에 있어서 부

족한 인력을 대체하거나 재택 돌봄에 있어서 가족의 역

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ICT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개호분야의 ICT활용

개호분야의 ICT활용에 있어서, 사무 관리형과 개호 

현장형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분리될 수 있다. 사무관

리형은 개호보험청구사무의 흐름으로서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에서는 각종 소프트의 개발이나 보급, 사
무소 내의 네트워크 구축 및 크라우드 등의 시스템 도입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관리형 시스템은 개호보

험제도 시행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였고, 제도개정이나 

보수개정에 따라 3년마다 개수나 재편이 시행되기 때문

에 시스템 개발이나 지원 시장도 안정되어 있다.
한편 개호 현장형은 ICT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모바일 기기의 도입, 미마모리(고령자 지킴이)기기와 개

호기록 소프트와의 연동 등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도 

시설서비스부터 재택서비스까지 폭이 넓고, 대상자도 요

개호자, 요지원자, 건강한 고령자나 그 가족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11].일본의 경우 사무 관리형에 비해 개호

현장형의 개발 및 보급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사무 

관리형에 비해 개호현장은 그 범위나 대상도 다양하고 

해당 당사자에 따라 ICT활용 및 수용에 대한 태도나 의

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4.1. 개호분야의 ICT활용 사례

개호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ICT관련 사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미마모리 안심네트워크는 독거 고령자집

에 미마모리 장치와 적외선센서를 설치하여 전기사용

량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는 콜 센터에 자동 발신하여, 
고령자복지시설, 방문형서비스 사업소 등에 긴급연락

이 되는 시스템이다. 적외선 센터에 의해 수면상태의 확

인이나 넘어짐 방지, 발견으로 연결되어 있다. 멀리 사

는 가족에게도 긴급메일이나 생활리듬정도 등을 제공

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오모이야리 케어시스템은 케어서비스의 향상과 사무 

처리의 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효율성에 특화된 

케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iphone앱과 WEB시스템

을 연동한 크라우드 시스템을 채용하여, 개호현장에서 

리얼타임 정보공유와 사무 처리를 실시하여, 케어매니

저나 가족에게 정보를 WEB전송한다. 데이터의 공유에 

의해 다른 개호직원이 작성한 기록의 관람 가능하기 때

문에 기록의 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축적에 의해 과거

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하다.
닌닌pepper는 소프트뱅크로봇 티크스가 2015년 2월

에 주최한 Pepper App Challenge 2015에서 최우수상과 

소셜이노베이션상을 수상한 휴브라이트·커뮤니케이션 

즈가 작성한 것으로 유저에게 말을 걸어 잠을 깨우는 기

능이나 요일·시간을 확인시켜주듯이 대화를 하는 기능, 
스케줄에 따른 약 복용을 재촉하는 등의 기능 제공이 가

능하다. 2015년 3월에는 가나카와현 카와사키시의 데이

케어에서 필드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 
재택개호를 지원해 나가면서 고령자의 배회에 대한 

대응은 일상생활을 하는 근로자 등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GP슈즈는 소형 GPS를 슈즈 속에 설치하

여 원거리를 가더라도 알림으로 통지하고, GP슈즈를 신

은 이용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11]. 

4.1.1. 개호로봇의 개발지원

후생노동성에서 2015년 11월에 개최한 일억총활약

국민회의에서는 ICT를 활용한 페이퍼리스화에 의한 문

서경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호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생산성 향상책으로 개호로봇의 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개호로봇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이 사람형태나 

동물형태의 것부터 선구적인 의료기기나 장치까지 폭

넓게 포함되는 일이 많다. 대부분의 개호로봇은 각종 센

서나 컴퓨터 제어, 통신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떤 것이든 

ICT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개호로봇의 종류는 다수

이지만 카나가와 복지서비스 진흥회에 의하면, 대부분

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로봇 즉 개호업무를 지원하는 

로봇, 이용자의 재활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로봇, 그리고 

요개호자의 치유나 미마모리에 도움이 되는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먼저 개호업무를 지원하는 로봇은 

휠체어로부터 침대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치나 기기, 
배변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배변물을 자동적으로 처리

하는 화장실, 린넨류를 자동적으로 반송하는 장치, 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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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를 적은 부담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파워 어시스트 

수트 그리고 전자동으로 인체를 씻는 장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용자의 재활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로봇은 보행

을 지원하는 파워어시스트 수트 , 손을 사용하지 않고 

책의 페이지를 넘겨주는 장치, 스푼과 포크를 조작하는 

장치, 그리고 보도에서도 일정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이

동지원기기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요개호자의 치유

나 미마모리에 도움이 되는 로봇은 전락이나 욕실에서

의 익수, 침대로부터의 이동 등을 감지하는 센서, 이용

자를 인식하고 말을 걸거나, 회화하는 것이 가능한 로

봇, 그리고 게임이나 퀴즈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의 실

시가 가능한 로봇을 들 수 있다.
모든 타입의 로봇이 개호직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지능시스템의 바다표

범형 로봇 파로는 세계 제일의 치유로봇으로 기네스북

에도 인정되어 있다[17]. 파로의 경우 애완동물 모형 로

봇으로 알러지나 물리거나 긁힐 위험성을 피할 수 있고, 
촉각, 빛, 온도, 청각, 자세를 감지하는 5가지 센서가 있

어 사람과 환경을 인지하는 특징이 있다[18]. 치매환자

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

을 주는 로봇으로, 우울상태의 개선, 개호자와의 커뮤니

케이션 활성화, 귀가 열망의 억제, 항정신병약의 저감 

등의 효과가 국내외에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요개호자

의 정신상태가 안정되면 이용자의 문제행동이 감소하

고, 그만큼 개호직원의 부담도 경감한다[17].

Ⅴ. 한국의 고령자 지원 정책과 ICT활용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제1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제3차 

계획을 시행중이다[19]. 또한 고령산업촉진법을 2006년 

제정하였고, 2008년 고령친화산업 시장육성 계획을 수

립하여 인프라확충, 핵심기술개발, 클러스터 구축, 규제

완화, 지원센터 및 체험서비스 등 5대 전략사업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ICT 
관련 기술 적용 및 검증이 미흡하였다[20].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계획은 원격의료서비스, 스
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

료서비스 제도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 ICT 힐링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 기술 분야가 제한적[19]이라

는 지적이 있다. 미래부는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2015년 수립하여,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기 개발

을 추진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헬스케어 신시장 창

출전략을 2013년 발표하고 ICT를 활용한 U-헬스 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 고령화 대응 기술

의 중요한 부분인 지능형 로봇연구는 2002년 정부지원 

규모가 커지고 체계화되었으며, 2008년 지능형 로봇 개

발 및 보급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그리고 제2차 기본계획이 2014년 수립

되었다[19]. 보건복지부의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

책(2018-2020)에서는 ICT를 활용한 지역사회 생활안전

돌봄 체계확립이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다[21]. 
우리나라의 ICT를 활용한 고령자 지원을 간략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

진결과사후관리사업 및 만성질환자관리사업인 ‘건강 

iN’서비스를 ICT를 활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독거노인

을 대상으로 한 ICT 활용으로는 노인돌보미 방문 및 전

화 상담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는 활동량 감지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안전 확인 전화 또는 노인돌보미가 방문하여 안

전확인 및 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화재 

또는 가스 감지기와 u-care 기기인 게이트웨이를 통한 

간편 119신고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다[22]. 이외에도 고

령자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와 관련된 인지기능 향상

을 위한 게임, 주거시설 내 설치된 화상 전화를 기반으

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케어, 그리고 마을 간 

커뮤티니 망 구축과 원격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하여 노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u-
경로당 등을 들 수 있다[23]. 그러나 이러한 ICT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인력 확보나 업무 비효

율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22]. 

Ⅵ. 결  론

일본의 ICT를 활용한 고령자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사회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차원에서 ICT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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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자 지원과 관련된 분

야들의 정보연계 네트워크에서도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호 분야에서의 ICT 활용은 고령자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개호자나 개호 관련 인력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

우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여 사무 처리의 간소화 및 고령

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정서 지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신체적 측면 뿐만 아

니라 심리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ICT 활용이 고려되

어야 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18].하지만 현재 노인복지 분

야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령자를 대상으

로 한 정보기술 습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24].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자 지

원에 있어서 ICT활용과 관련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 등 고령자 지원 관련 현장에서 다양한 

ICT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의 

기술제공과 현장의 피드백이 함께 결합되어야 하므로 

리빙랩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지

원에 있어서는 복지 및 의료 등의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ICT를 활용한 의

료개호 정보 연계 네트워크 구축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오모이야리 케어시스템의 경우처럼 

케어서비스 향상과 사무 처리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역

을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

로 보다 더 선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법인 등

에서 서비스 질 향상 및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호

자 및 개호관련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데, 특히 신체 활동 지원뿐만 아

니라 고령자의 심리 정서의 지지 및 안정을 위한 ICT 활
용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ICT를 활용한 고령자 지원에 대한 

정책동향 및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문헌조사

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노인 돌봄 관련 분

야에서의 ICT 활용과 관련한 실증연구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다시 말해 ICT활용에 대한 고령자 지원에 있

어서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활용과 관련한 이용자 및 제공자의 실

제적인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

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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